
부산신항� 외국계� 운영사� 현황� 및� 국내외� 운영사간� 협력방안

1. 부산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은 여러 운영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, 그 중 상당수가 
외국계 기업입니다. 주요 외국계 운영사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 ㅇ PNIT (1부두): 싱가포르의 PSA가 운영하는 터미널

   ㅇ HPNT (4부두): HMM과 PSA가 각각 50%의 지분을 보유하고 공동 운영하는 터미널

   ㅇ PNC (2부두): 아랍에미리트의 DP 월드가 운영하는 터미널

   ㅇ BNCT (5부두): 호주 맥쿼리가 대주주인 터미널로, 현대산업개발이 일부 지분 보유

   ▶이러한 외국계 운영사들은 부산신항에서 상당한 물동량을 처리하며, 부산항의 전체 
물동량 중 약 53%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

   ㅇ 한편, 국내 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터미널은 **HJNC (3부두)**로, ㈜한진이 대주주
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. 

   ▶ 이러한 외국계 운영사들의 참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물동량 유치에 기여
하지만, 수익의 해외 유출 등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

2. 부산신항에서 국내외 운영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면, 상호 이익과 협
력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합니다. 주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
습니다:

  1) 수익 재투자 유도 : 국내 재투자 약정: 외국계 운영사가 부산항에서 얻은 수익의 일
정 부분을 국내 물류 인프라나 지역 경제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.

      예: 항만 기술 개발, 스마트 터미널 구축, 지역 인재 양성 지원.
         세제 혜택 : 재투자 규모에 따라 세제 혜택이나 운영권 연장 인센티브를 제공.

  2) 협력 기반의 공동 운영 : 국내외 합작 회사 설립: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협력
해 새로운 운영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터미널을 공동 운영하도록 지원.

       장점: 국내 기업은 외국계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을 활용, 외국계 기업
은 지역 사회와의 관계 강화. 컨소시엄 운영 확대: 국내외 기업들이 컨소시
엄 형태로 운영권을 공유해 수익 분배의 공정성을 높임.

  3) 기술 및 정보 공유 : 스마트 항만 기술 협력: 외국계 운영사가 보유한 선진 기술을 
공유하고 국내 기업과 협력해 스마트 항만 및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.



   예: AI 기반 물류 최적화, IoT를 활용한 화물 추적 시스템.
      연구개발(R&D) 협력: 부산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사가 공동으로 R&D 프

로젝트를 진행.

  4) 지역 경제 기여 확대 : 고용 창출: 외국계 운영사가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, 항
만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.

     지역 상생 프로그램: 외국계 운영사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확대.
       예: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, 항만 근처 지역 개발 지원.

  5) 정책적 조율 : 정부-운영사 간 협의체 구성: 국내외 운영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
들어 운영 전략과 수익 배분을 논의.

     투명한 규제 및 정책: 공정한 수익 분배와 지속 가능한 항만 운영을 위한 명확한 
규제 및 정책을 수립.

  6) 글로벌 경쟁력 강화 : 글로벌 허브 역할 확대: 외국계 운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
활용해 부산항을 국제 물류의 허브로 더욱 발전.

     국내 운영사 국제화 지원: 국내 운영사가 외국계 운영사와 협력해 해외 진출 기회
를 확보.

3. 기대 효과

  1) 국내외 상생: 국내 운영사는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배우고, 외국계 운영사는 안
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환경을 확보.

  2) 지역 경제 활성화: 재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.
  3) 부산항 경쟁력 강화: 부산항의 국제 위상 및 물동량 증가.

   ▶ 이러한 방안들은 국내외 운영사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부산항의 장기적 발
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.


